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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헬기 약제살포 고도에 따른 콩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방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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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밭작물은 벼와는 달리 재배환경이 열악하고 다양한 재배기술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쌀 소비량 감소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밭작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논에서 벼를 밭작물로 대체하기 위하여 정책적 지원이 많아지고 

있지만 벼 재배에 비하여 생력화를 위한 기계화가 많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중 방제작업의 생력화를 위해 논에 벼 대체로 

재배하는 콩 등의 작물에 대해 무인헬기를 활용하여 방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관련 정보가 적은 것 또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콩에서 무인헬기를 이용하여 방제를 할 때 도복 등 장해가 없는 안전한 약제 살포 높이를 구명하기 위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시험은 2016년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전작포장에서 실시하였다. 품종은 광엽형인 대원콩, 우람콩, 엽폭이 

대원콩보다 좁은 풍산나물콩과 해원콩을 공시하여 6월 15일 60cm×10cm의 재식밀도로 1주 2개체로 하여 1이랑 1열로 

파종하였다. 이때 이랑높이는 20cm로 하여 흑색의 생분해성 필름으로 멀칭하였다. 개화기 이후 립비대시기에 무인헬기

(RMAX, 일본)를 이용하여 살포높이를 3m, 5m, 7m로 하여 무인헬기용 적용약제를 살포하였다. 톱다리개미허리노린제

의 방제효과 검토를 위하여 (가로)2m × (세로) 2m × (높이) 1.7m의 구조물을 포장에 설치하고 146메시의 망을 덮고 

노린재를 넣은 후 조사를 하였다. 

[결과 및 고찰]

개화기는 대원콩, 우람콩은 7월 26일, 풍산나물콩은 7월 31일, 해원콩은 7월 29일이었으며 성숙기는 대원콩과 우람콩이 

10월 22일, 풍산나물콩과 해원콩이 10월 20일 이었다. 약제 살포 후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의 개체 감소율은 방제한 

처리에서 73∼100%이었으며, 대원콩과 우람콩에서 무인헬기로 살포높이 3m로 살포 후 도복 정도가 심하게 나타났다. 

수량은 각 품종에서 무방제가 약제 방제에 비해서 적었으며, 수확한 종실의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피해율은 무방제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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